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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업, 자회사 극동씨엠씨와 소규모합병 결정 

▶ 합병신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의 소규모 합병…합병비율 1:0 

▶ 폐유기용제 리사이클, 대용량 BLOW 제품 등 신사업과 합병 통해 수익성 개선 계획 

 

<2022-11-01> 한국석유공업(004090, 대표이사 강승모/김득보)은 자회사인 극동씨엠씨와 소규모 

합병을 결정했다고 1일 공시했다. 

 

국내 1위 산업용 아스팔트 제조기업 한국석유공업은 100% 자회사인 극동씨엠씨와 합병신주를 발

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의 소규모합병을 진행한다. 존속회사(합병법인)는 한국석유공업이며, 

소멸회사(피합병법인)는 극동씨엠씨이다.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한국석

유공업과 극동씨엠씨의 합병비율은 1대 0으로 산출됐다. 합병기일은 2023년 1월 1일이다. 

 

한국석유공업은 1964년 설립된 전통 제조기업으로 국내 산업용 아스팔트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다.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석유에서 추출한 산업용 아스팔트, 방수용 시트 등이다. 

한국석유공업은 지난 2017년 4월 방수용 시트제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 극동씨엠씨를 인수

한 바 있다. 

 

이번에 한국석유공업과 합병되는 극동씨엠씨는 국내 아스팔트 방수자재 분야의 선도기업이다. 개

량아스팔트 방수시트 자동화 설비를 독일 루머사로부터 도입해 방수시트를 자체 개발하는 등 국

내 아스팔트 방수시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방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업은 이번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제고함과 동시에 생산 효율화, 아스팔트 방수시

트 사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회사 미래 비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폐유기용제 리사이클 및 대용량 BLOW 제품 등의 신사업을 확대함과 동시

에 양사의 합병을 통한 효율화 달성으로 수익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급변하는 경영환

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회사의 장기적 성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